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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공장 가동률 감축 검토!
화물연대 파업 피해 전국으로 확산 … GE코리아는 공장가동 중단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사태가 계속되면서 GE코리아가 제조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공장가동을 한시적으로 중

단키로 결정하는 등 물류 피해가 생산라인으로 본격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GE코리아는 부산, 광양에서의 원료수송과 제품 출하가 어려움을 겪자 5월16일 밤 11시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 엔지니어링 플래스틱을 생산하는 충주공장의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공장 가동중단은 1987

년 설립 이후 16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GE코리아는 소규모 주문과 긴급 공급요청에 대응해서 일부 라인은 정상 가동키로 했으나 파업사태가 장기

화된다면 가동중단을 연장할 계획이다.

GE코리아 충주 공장 생산규모는 3만4000톤으로 연간 1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대모비스 등에 

플래스틱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월12일부터 냉장고 생산라인인 광주공장의 2시간 잔업근무를 중단한데 이어 주말 중 예정된 광

주공장의 특근 8시간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에어컨 라인인 용인공장의 2시간 잔업근무를 없애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잔업근무 중단으로 10-20%의 제품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원자재를 확보한 상태이고 부분적으로나마 선적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

이지만 파업이 주말을 넘긴다면 추가적인 생산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화학과 제지, 자동차 등의 업종도 부분 또는 전면적인 조업단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LG화학과 SK 등 주요 화학기업들은 부산항과 광양항이 마비되자 여수 LG 전용부두와 울산항으로 선적항

구를 돌려 아직까지 정상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1주 후부터는 부득이 조업단축을 감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솔제지와 신무림제지, 신호제지 등 제지업계도 화물연대 파업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 재고가 누적되고 펄

프 등 원료수입에 차질이 발생해 조업단축 및 공장가동 중단 사태가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울산항 등에서 하역차질이 계속되면 수출용 차에 장착하는 수입 타이어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

게 돼 비축물량이 떨어지는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미국 수출용 차량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

다.

GM대우자동차와 르노삼성차도 다음 주부터 조업단축 등 생산차질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원부자재 수입과 타이어 수출에 계속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생산조정 문제를 검토하다 일단 

정상적으로 생산키로 했으나 1주 후에는 조업단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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